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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․사회부, 노동부 

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(담당 : 최재혁 간사 02-723-5036 labor@pspd.org)

제 목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, 헌법 위에,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

날 짜 2015. 1. 23. (총 2 쪽)

논 평
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,
헌법 위에,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

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·대기업의 불·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
‘더 쉬운 해고’ 등을 위한 양대 지침 폐기해야

1. 박근혜 정권이 재벌·대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. 1/22(금) 이

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해진 간담회 일정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기

자회견을 열어 ‘더 쉬운 해고’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

했다.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

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,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

에 군림하고 있다.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부정

해버렸다. 

2. ‘공정인사 지침’, ‘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’으로 포장된 지

침을 근거로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

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. 이는 희망퇴직, 권고사직 등에 대한 면

죄부에 불과하다. 도리어,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

한의 절차와, 일말의 책임도 덜어주었다. 박근혜 정권은 이 지침이 ‘쉬

운 해고’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사측 일방의 기

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. 

3. 고용노동부는 ‘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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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또

한,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,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당

하는 정리해고의 기준인 ‘긴박한 경영상의 필요’에 대한 해석도 한없

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. 지금은 없는, 미래에 발생할 수 있

는 경영상의 위협마저도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

작금의 현실이다. 더 이상의 해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.

   

4. 박근혜 정권은 희망퇴직, 권고사직, 명예퇴직, 정리해고, 징계해고 등 온

갖 불·편법의 형태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재벌·대기업에 부

응하고 국민을 외면했다.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

체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. 박근혜 정권이 운운해온 국민이 누구였

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.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은 헌법도, 법률도 아

랑곳하지 않는 독재일 뿐이다. 당장 폐기해라. 끝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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